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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분석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결정 요인 비교를 통해 

대학의 취업 지원을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 대졸자 취업경로이동조사 자료를 활

용하여 개인특성, 학교특성, 진로선택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취업 준비 활동 경험을 독립변수로 하고 취업 

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여 취업 성공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서울·수도권 대졸자는 개인특성 중 연

령, 부모자산,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 성공(+) 요인이었고, 대학특성은 2~3년제 대졸자가 4년제, 교육대 대졸

자 보다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진로선택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중 직장체험, 면접·이력서 작성이 취업 

성공(+)요인으로 직업심리검사는 취업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활동 경험 중 SSAT 자격증, 공

모전 수상, 대외활동, 이력서·면접훈련은 취업 성공(+) 요인으로 졸업 전 구직활동, NCS 준비, 외모관리는 

취업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수도권 대졸자는 개인특성 중 연령, 부모자산이 취업 성공(+)요인이

었고, 2~3년제 대졸자가 4년제, 교육대 대졸자 보다 취업성공 가능성이 높았다. 진로선택 및 취업프로그램 

참여 중 직장체험, 면접·이력서 작성이 취업 성공(+)요인으로, 직업심리검사, 기업채용설명회는 취업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다. 취업준비활동 경험 중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 모의면접은 취업 성공(+)요인이

었고, 졸업 전 구직활동, 자격증, 외모관리는 취업 성공(-)요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4년제 대학의 비교과 활

동 강화, 취업환경과 유사한 실무능력 배양 교육, 면접·이력서 작성 등 실제적 취업지도 프로그램 시행을 제

시하였고, 봉사활동, 대외서포터즈, 공모전 등 취업처에 실무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실무활동 참여를 지원하

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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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저출생으로 인한 학력인구 감소는 대학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협 요소이다. 따라서 대학은 신입생모집과 중도 탈락률 관리, 취업률 

관리를 대학 생존을 위한 필수 관리 요소로 삼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입시, 학생관리, 취업은 대학의 성공적 운영의 지표이다. 이들 

개별지표는 대학 교육의 최종성과라 할 수 있는 진로 확정과 취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입시 경향은 전문직, 취업 성공이 높은 

학과, 서울·수도권, 이공계열에 쏠림현상이 강하고 이로 인한 지방대의 

위기, 학문 다양성의 위기 상황에 이르렀다. 뿐만아니라 대학의 기본역

량평가 등 각종 성과지표 중에 빠짐없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학생취업

률에 대해 대학은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학 진학률 73.7% 대비 청년 실업률 

7.8%, 취업률 44.2%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다[1]. 물론 선행연구의 

지적처럼 청년 대학 졸업자의 실업과 미진한 취업률이 경기성장 

둔화, 임금의 경직성, 산업변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 등에 있다하지만, 

노동시장 정보제공의 부족, 고용지원 서비스 부족[2]과 같은 문제는 

대학의 책임도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대학은 비교과 활동을 통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취업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진로탐색, 진로상담, 멘토링 

체험 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들이 취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취업준비 활동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의 

지원이 취업 성공에 어떤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실제적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만, 일부연구에서 

취업준비노력[3], 취업준비행동[4]을 살펴보고 있으나 이들은 취업과 

관련한 진로탐색 과정과 그에 따른 학교의 노력을 포함하지 않고 

있었다. 더불어 연구 단위와 대상이 특정대학, 특정계열, 일부지역[5]

에 머무르는 등 포괄적 적용을 위한 정보로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Ⅱ. Analysis process

개인

특성

1. 성별(남=0,여=1)

취업 

준비

활동 

경험

(No=0, 

Yes=1)

20. 졸업 전 구직활동경험

2. 연령(연속형) 21. NCS시험준비 경험

3. 학점(연속형) 22. SSAT 시험 준비 경험

4. 어학연수경험(N=0,Y=1) 23. 외국어 자격 준비 경험

5. 부의 학력(연속형) 24. 봉사활동 경험

6. 모의 학력(연속형) 25. 공모전 참여 경험

7. 부모의 소득(연속형) 26. 일반 자격증 준비 경험

8. 부모의 자산(연속형) 27. 대외활동 참여 경험

9. 전공계열 28. 외모관리 경험

대학

특성

10. 대학의 유형

(2-3년제=1, 4년제=2, 교육대=3)
29. 이력서·면접훈련 경험

11. 국공, 사립

(국공립=0,사립=1)
30. 모의 면접훈련 경험

진로 취업준비 프로그램 참여 (No=0, Yes=1)

12. 진로관련 교과목 16. 진로관련 상담

13. 직장체험 17. 면접·이력서 작성

14. 인적성 검사 18. 취업캠프

15. 취업박람회 19. 기업채용 설명회

Table 1. 주요 변수의 구성

연구자료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2019년도 ‘대졸자 직업

이동경로조사[6] 자료를 활용, 해당년도 졸업자 15,777명1)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여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Table 1>과 같이 독립변수

를 선정하고 취업 성공 여부를 종속변수를 설정,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III. Analysis results

2.1 서울·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분석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은 연령, 부모자산, 어학연수 경험, 직장체험, 면접·이력

서 작성, SSAT 자격,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 이력서·면접훈련이 

취업 성공의 정적(+)영향 요인이었고, 직업심리검사, 졸업 전 구직활

동, NCS시험준비, 외모관리는 취업 성공의 부(-)적 영향요인이었다. 

대학 특성은 2~3년제가 4년제, 교육대보다 취업 성공 가능성이 컸다. 

반면, 비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공 요인은 <Table 

3>와 같으며, 연령, 부모자산, 직장체험, 면접·이력서 작성, 봉사활동,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 모의 면접이 취업 성공의 정(+)적 영향요인이

었고, 직업심리검사, 졸업 전 구직활동, 자격증, 외모 관리는 취업 

성공의 부(-)적 영향요인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에서도 대학 특성은 

2~3년제가 4년제, 교육대보다 취업 성공 가능성이 컸다. 

　변수 B S.E
Exp

(B)
P

개인

특성

연령 .100 .017 1.105 .000***

부모자산 .051 .012 1.052 .000***

어학연수 경험 .208 .087 1.232 .016*

대학

특성

학교(4년제) -1.076 .350 0.341 .002**

학교(교육대) -1.292 .344 0.275 .000***

진로

탐색 

프로

그램 

참여 

직장체험 .158 .066 1.171 .016*

직업심리검사 -.183 .062 0.833 .003**

면접·이력서 작성 .174 .076 1.191 .022*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졸업 전 구직활동 -.296 .116 0.744 .011*

NCS -.216 .101 0.806 .033*

SSAT .350 .106 1.420 .001**

공모전 수상 .299 .103 1.349 .004**

대외활동 .356 .104 1.428 .001**

외모관리 -.421 .109 0.656 .000***

이력서·면접훈련 .566 .097 1.762 .000***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학교유형*2~3년제

Table 2. 서울·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1) 2019년 당해년도 대졸자 중 만 22세~32세를 연구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이들 중 결측과 이상치를 제외한 남성 8,000

명, 여성 7,777명의 응답을 분석하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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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수 B S.E
Exp

(B)
P

개인

특성

연령 0.053 .016 1.055 .001**

부모자산 0.060 .012 1.062 .000***

대학

특성

학교(4년제) -1.745 .300 .175 .000***

학교(교육대) -2.125 .292 .119 .000***

진로

탐색 

프로

그램 

참여 

직장체험 .131 .061 1.140 .031*

직업심리검사 -.131 .054 0.877 .014*

면접·이력서 작성 .224 .063 1.251 .000***

기업채용설명회 -.149 .067 0.862 .027*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졸업 전 구직활동 -.296 .107 0.744 .006**

봉사활동 .303 .090 1.354 .001**

공모전 수상 .258 .102 1.294 .012*

자격증 -.199 .094 0.819 .034*

대외활동 .229 .108 1.258 .034*

외모관리 -.385 .098 0.680 .000***

모의면접 .372 .090 1.451 .000***

*p<.05, **p<.01, ***p<.001

reference group : 학교유형*2~3년제

Table 3. 비수도권 청년 대학 졸업자 취업 성공 요인

Ⅳ. Conclusions

개인특성은 서울·수도권 및 비수도권에서 연령, 부모자산이 공통적

으로 취업성공에 긍정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졸업자의 

취업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취업준비를 위한 자격취득,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다만, 서울·수도권에서는 

어학연수 경험이 취업 성공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서울·수도권 

취업관련 요구가 비수도권에 비해 더 높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2년~3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성공 가능성이 4년제, 

교육대에 비해 높았다. 이는 전문 분야 취업 목표를 구체화하고 교육으

로 접근하는 전문대학의 특성에 기인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선발 감소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여부는 서울·수도권 졸업자 모두 직장체험 

경험, 면접이력서 작성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경우 취업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직업심리검사는 서울·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취업 성공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직업심리검사가 

현재 전공 및 진로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진로 선택에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직접적 체험, 기술 등의 활동 경험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취업 준비 활동 경험 여부는 서울·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모두 졸업 전 구직활동, 외모 관리는 취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 아니었다. 이와 달리 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NCS 시험 준비가 

취업 성공 가능성 요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채용방식이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전환되어 외모가 평가 대상이 

아님을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결과이다. 더불어 서울·수도권 대학 

졸업자는 NCS 시험 준비보다 SSAT 시험 준비가 취업 성공 요인으로 

밝혀진바 취업처가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추론할 수 있으며 이러한 취업처를 목표로 하는 취업 지도가 필요하다

고 볼 수 있다. 서울·수도권, 비수도권 대학 모두 공모전 수상, 대외활동

이 취업 성공 요인이었고, 자원봉사, 면접, 이력서 준비 등 취업에 

필요한 직접적인 교육과 활동이 취업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청년 대학 졸업자의 취업 성공 요인을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취업 준비 활동 경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지만,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경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취업 성공 요인을 

오롯이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 다양한 요인과 세밀한 분석을 

통한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결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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